
플랜트 중동수출 특수 잡아라
국제유가 폭등 발판 5 0 0억달러 발주 … 신용불량이 문제

국제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중동 산유국들이 앞으로 5 0 0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고

전후 복구사업도 본격화함에 따라 제2의⌜중동특수⌟가 예상된다.

이에 따라 한국의 중동수출도 급증하고 있으나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서는 부진을 면치

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.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 K O T R A )는 8월2 5일 중동국가별 플랜트 발주전망 및 대책에 관한 자료를 통

해 유가상승으로 재정이 넉넉해진 중동 산유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수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

다.

중동의 경제분석 전문지 M e e d는 유가상승으로 중동

석유수출국기구(OAPEC) 11개 회원국의 석유 판매수

입이 1 9 9 8년 7 6 8억달러에서 1 9 9 9년 1 0 4 1억달러로 늘어

난데 이어 2 0 0 0년에는 1 4 0 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

했다.

따라서 중동지역 신규공사 발주액도 2 0 0 0년 5 0 0억달러

로 1 9 9 9년에 비해 25%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.

쿠웨이트는 그동안 보류하거나 중단했던 각종 플랜트

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신규 발주공사도 1 5억달러로

1 9 9 9년 7억달러보다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, 건

설용 각종 기자재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.

아랍에미리트연합( U A E )도 하반기에 자벨알리 발전·

담수화 플랜트( 6억달러), 1단계 사디야트 자유무역지대

개발( 1 0억달러), 웨스트사이드 마리나 개발( 3억달러) ,

수웨이하트 프로젝트( 1 5억달러), 돌핀 가스 프로젝트

( 1 0 0억달러)를 잇따라 발주한다.

이라크는 식품 운송·저장시설과 의약품·의료기기( 1 6

억달러), 전력·하수도 등 인프라( 1 0 . 6억달러), 농업·

관개용 기자재( 5 . 9억달러), 운수·통신·철도 등 인프

라( 4 . 8억달러), 주택건설물자( 7 . 5억달러), 석유생산용

부품·기자재( 6억달러) 등 5 9억달러 상당을 구매하거

나 발주할 예정이다.

사우디아라비아도 누적적자를 보전하면서 걸프전 당시

무기대금 우선 지출로 경기회복이 지연됐으나 하반기

부터 오일달러를 신규 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할 계

획이다.

중동각국의 잇단 플랜트 발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

링 및 플랜트 수주는 2 0 0 0년 1 - 7월 1 1억2 5 0 0만달러에

그쳤다.

플랜트 수출이 1 9 9 9년 2 4억7 0 0 0만달러에서 2 0 0 0년 1 - 7월 6억8 0 0 0만달러에 그쳤고, 주력시장인 이란과

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수주도 부진했다. 한국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

다.

국내기업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3억달러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출하고도 최종 선정단계에서 2

위였던 이태리기업에 낙찰된 사례도 있다.

또 BOT(Build-Own-Transfer), BOO (Build-Own-Operate) 등 공급자 파이낸싱 위주로의 발주방식

중동지역주요프로젝트

발주규모국 가

U . A . E

사우디

이집트

이란

수웨이하트

자벨알리담수화

루와이스정유시설

웨스트사이드마리나개발

사디야트자유무역지대

돌핀가스

그린커뮤니티

폴리머공장

가스프로세싱

가스오일분리공장

주바일폴리올레핀에틸렌

동부지역가스프로세싱

B&M 無水物공장

토쉬카저지대개발

아스완철광개발

아브타투어인광개발

수에즈만공단개발

포트사이드동항개발

알살람운하건설

샤크오와이나트개발

테크놀로지밸리개발

해상지주설치

천연가스승압시설

고로발전설비

LDPE 생산설비

엔지니어폴리머생산설비

컬러브라운관설비

선박현지조립생산

1 500
6 0 0
4 0 0

2 5 0 - 3 0 0
3 3 0 0

8 000-10 000
1 8 0

?
6 0 0
3 5 0

?
2 000

2 0 0
85 000

6 0
1 7 0
8 0 0
1 1 0
1 4 0
1 5 0
1 7 0

자료)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
(단위; 100만달러)

프로젝트



변화, 동남아 등 타지역에서의 시공실적 불인정 등 한국 기술력에 대한 신뢰부족, 환율상승 등 가격

경쟁력 약화 등도 수주 부진에 한몫했다.

특히, 이라크는 입찰규모가 연간 1 2 0억달러로 늘었음에도 한국은 상반기에 전력케이블 1 0 0 0만달러

수출계약에 그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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